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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견과 즐겁고 안전하게 드라이브하기

반려견 행동전문가 강형욱 훈련사에 따르면 자동

차는 인간에게는 편리한 도구지만 강아지에게는 멀

미를 일으키는‘쇳덩이’에 불과하다. 이 때문에 강

아지는 차를 타는 것을 싫어한다. 한사코 주인보다 

차에 먼저 오르려는 것은 주인과 떨어지지 않기 위

해서지 차가 좋아서가 아니다.

현대자동차가‘반려견과 즐겁게 드라이브하는 8

가지 방법’을 소개했다.

1. 반려견에게도 안전장치를

사람에게 안전벨트가 필요하듯 반려견에게도 안

전장치가 필요하다. 소형견은 바구니형 반려견 카시

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. 급정거 시 앞으로 튕겨져 

나갈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.

바구니형 반려견 카시트를 답답해 하는 소형견이

나 덩치가 큰 중대형견을 위한 안전장치도 있다. 바

로 가슴줄과 연결할 수 있는 반려견 안전벨트이다. 

차량 안전벨트 홈에 클립을 끼워 사용할 수 있다.

대·소변으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해 별도의 반려

견 시트 커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. 재질은 반

려견이 시트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, 덜 미끄러운 소

재가 좋다.

2. 첫 드라이브로 동물병원은 피한다

자동차를 타고 처음 찾은 곳이 동물병원이라면 강

아지는 더이상 자동차를 타려 하지 않는다. 자동차

를 보면 공포심을 느끼게 된다. 애견호텔도 마찬가

지다. 차를 타면 주인과 떨어지게 된다고 인식해 차

를 겁내게 된다.

반려견과의 첫 드라이브는 강아지 주인과 반려견

이 서로 즐거울 수 있는 공원이나 야외가 좋다.

3. 주인의 차를 소개한다

처음부터 드라이브를 떠나기 보다는 수시로 차에 

올라 강아지와 차를 친해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

다. 운전대를 잡거나 시동을 걸 필요도 없다. 차에

서 반려견과 놀아주고, 의자에 앉아 20~30분 쉬고 

오면 된다.

반려견은 차가 주인과 자신을 쉬게 하는 곳으로 

인식하게 되고, 차량의 장치나 실내공간에도 익숙

해진다.

4. 가급적 뒷좌석에 앉힌다

사람은 자동차가 갑자기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알고 

있다. 빨리 달릴 때는 속도 때문에 주변 사물이 빠르

게 스쳐 지나는 것도 이해하고 있다.

하지만 반려견은 이를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기도 

힘들다. 이 때문에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앞자리에 

앉았을 때 공포심을 느낀다. 주변 사물이 자신에게 

달려드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다. 이런 외부 자극

이 잦아지면 두려움을 느끼고 차에서 짖게 된다.

안전상의 이유로도 앞자리보다 뒷자리가 좋다. 다

시 한번 명심할 것은 자동차는 사람을 위해 만든 도

구라는 사실이다. 강아지는 자동차를 이해하지 못

한다.

5. 가벼운 산책으로 미리 배변을

자동차에 익숙하지 못한 반려견은 차가 움직이면 

긴장한다. 이럴 경우 소변이나 대변이 급해질 수 있

다. 자동차로 움직이기 전에 대변이나 소변을 볼 수 

있는 가벼운 산책을 시키는 것이 좋다.

6. 드라이브 전에 사료나 음식을 주지 말아야

차를 타면 대부분의 반려견은 쌕쌕거리며 멀미를 

한다. 사료를 먹은 뒤 곧바로 차에 오르면 토할 수도 

있다. 차로 여행하려면 출발하기 3시간 전에는 사료

나 음식을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. 물은 적당히 줘

도 상관없다.

7. 창문은 반드시 잠가야

반려견들은 창 밖을 보고 싶어 한다. 창문이 닫혀 

있으면 다행이지만 발로 이곳저곳을 만지다 윈도 개

폐 버튼을 눌러 창문이 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. 자

칫 반려견이 창문으로 튀어나가거나 떨어질 수 있는 

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.

신호 대기를 하는 사이 창 밖으로 튀어 나가 유기

견이 되거나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. 반려견을 태

울 때는 창문을 반드시 잠가야 한다.

8. 목적지에 도착하면 곧바로 내리지 않는다

목적지에 도착하면 시동을 끄고 바로 차에서 내리

는 경우가 많다. 때때로 주차를 하고 시동을 끄면 짖

거나 낑낑거리는 강아지도 있다. 목적지에 도착한 

뒤 차에서 바로 내리지 말고 잠시 동안 차에 머무는 

시간이 필요하다. 반려견이 자동차 안에서 도착지

가 어딘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.


